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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0. 17.(목) 배포 2024. 10. 17.(목)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효과가 크므로 대통령이 발표

- 석유공사,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 탐사 필요 메시지 전달 취지 -
- 향후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계획 - 

<보도 주요 내용>

  10.17(목),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이 자신한 대왕고래, 석유공사 내부 

기류 달랐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음.

  석유공사가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석유공사는 막대한 탐사규모와 탐사성공률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한편, 동해 심해 탐사시추 비용은 시추공당 약 1,100억원으로 5공 시추시 

약 5천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조 5천억원 소요 가능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그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내ž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

유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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